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3 년 10 월 25일 19:00 시 네그랄 병원(베로나)에서 

우리 자매 루치아, M.  페르디난다 펠레그리니 수녀님께서  

85 세의 일기로 61 년간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선종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미사의 복음 환호송의 이 구절은 “깨어 있는”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루치아 

수녀님께서는 빠스또렐라로서 이 자세를 깊이셨으며, 깨어 있는 표양으로써 기꺼운 마음으로 선한 목자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음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은 1938 년 2월 5 일 트렌토 죠바의 베르라에서 태어나셨고 1938 년 2 월 7일에 베르라의 

성모 승천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60년 9 월 5 일에 알바노 모원에 입회하셨고, 1961 년 9월 2 일에 

수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62 년 9 월 3 일에 M. 페르디난다라는 수도명으로 첫서원을 하셨습니다. 1967 년 

9월 3일에 알바노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1961년 6월 29일에 하신 착복식을 위한 청원서에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적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잘 것 없는 딸인 저를 

선택하신 것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빠스또렐라가 되기 위해 저의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합니다.” 

첫서원 후에 바로 이탈리아의 여러 공동체에 파견되어, 여러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962 년에 유치원 

교사실습을 위해서 트렌토 친데 테시노 공동체에 파견되어 약 일년 동안 머무셨습니다. 1963 년에 아스티의 

페레레 공동체로 이동하셔서 주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셨고, 1964 년에 살레르노의 리칠리아노 공동체의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1975 년 트란스아쿠아 공동체로 파견되어 1986 년까지 머무시면서 공동체 원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1987 년에는 트렌토에 약 10 년 동안 머무시면서 주로 유치원 사목을 하셨고 공동체 원장도 지내셨습니다. 

1997년에 리보르노의 카포리베리에 파견되셔서 가정 사목에 주력하셨고 1998년에는 베로나 네그랄 공동체에서 

안식년을 보내셨습니다.  

충전의 시간 후에 다음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하셨습니다. 1999 년 리보르노의 카포리베리에서 

가정 사목, 2007 년 파도바의 치베에서 역시 가정 사목, 2016 년 베로나의 네그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2018 년 몰리아노의 메돌라에서 노인과 환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셨고, 2019 년에는 네그랄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셔서 2023 년 병으로 건강이 약해져서 돌봄을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수녀님은 

평온하게 병을 받아들이시고 매 순간 자매들과 의료진에게 감사하셨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을 큰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시고 평온하게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신 네그랄 

공동체 수녀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몇몇 수녀님들은 루치아 수녀님의 평온한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루치아 수녀는 우리 네그랄 공동체에서 선한 목자의 선함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과 고통 중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야 했을 때에, 평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의료진과 간호진은 루치아 수녀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다고 증언하며, 루치아 수녀님은 결코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수녀님을 방문해서 어떠시냐고 질문하면 수녀님은 “오늘 저는 “siora(대접을 받는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은 초기 양성기부터 깊이 기도하는 자매로,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단순하고, 일을 

열심히 하며, 공동체 생활을 사랑하고, 사목 특히, 어린이, 청소년, 가정 사목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루시아 수녀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수녀님은 많은 시를 쓰시고 수도회의 

중요한 축일 때면 그것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수녀님이 작시한 많은 시의 운율처럼 믿음의 운율을 전하곤 

했습니다. 또한 병환의 시기에 수녀님의 평온하고 신심 깊은 성격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의료진들과 간호한 

사람들도 수녀님을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루치아 수녀님, 저희는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기쁘고 성실하게 

빠스또렐라로서 살아온 수녀님의 삶이 저희와 교회에 있어서는 선물이기에 선한 목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수녀님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시련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향한 연대 그리고 평화의 선물을 위해 

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년 10 월 25일 로마 

성 크리산토와 다리아, 순교자들 기념일에 
 

총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